
https://doi.org/10.5392/JKCA.2019.19.01.074

한국사회에서 소셜 미디어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어절분석·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Success Factor and Failure Factor of Social Media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Word Analysis and the Network Analysis on Interview Data

홍주현*, 김경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Juhyun Hong(joohssy@kookmin.ac.kr)*, Kyung-Hee Kim(khkim@hallym.ac.kr)**

요약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 같은 소셜 미디어가 한국사회에서 실패한 요인을 찾기 위해 계층 모델의 관점

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했다. 이용자 측면, 매체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찾은 결과, 연결을 

통한 소셜 관계를 충족시키고,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선점한 미디어가 

성공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한 요인으로는 이용자의 취향

이나 욕구를 외면하고, 메시지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에 한계가 있고, 급변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트위터가 있다. 인터뷰를 통

해 소셜 미디어가 생존하려면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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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 why the social media like Cyworld, Iloveschool in Korea in the 

viewpoint if the layered model by interview. As a result the success factor in the viewpoint of 

layered model, user used social media for fulfilling the need for linking with other users and the 

social media offers the customized contents to user. Finally the social media dominated the 

market in advance. Facebook and Kakao talk are good examples of successful media. The failure 

factors are to care less about what other users want, to limit the expand of platform and not 

to copy with the change of the media environment. Iloveschool, Cyworld and Twitter are the 

examples of failure social media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sensitivity of the change of environment. The expert mentioned the importan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like AI, Big data and expected that new technology will emerge and the 

service will be developed by the change of user’s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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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약 18년 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와 아이러브 스

쿨은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초였다. 

싸이월드는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보다 먼저 등장했고 

자국 내의 영향력도 훨씬 컸으며, 해외로도 진출했다

[1].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불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

램과 같은 해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은 적

자로 사업을 접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신

을 꾀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소셜큐레이션 서비스인 

QUE를 런칭하는 등 모바일시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

고 있다[2]. 이용자가 미미하거나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3]. 한국의 소셜 미디어가 주춤한 

가운데 모바일에 최적화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용

자 수가 급증했다. 트위터는 140자 단문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팔로어와 팔로잉의 관계를 통해 폭발적으로 

이슈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의 도구로 

주목을 받았다[4].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한 학

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이용자들이 정치

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는 결과를 제시했다[5].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현재 트위

터는 2015년 492만 명, 2016년 513만 명, 2017년 526만 

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데 그쳤다[6]. 반면,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 수는 2015년 1,360만 명, 2016년 

1,400만 명, 2017년 1,440만 명으로 트위터 이용자의 약 

2.7배의 이용자 수를 갖고 있으며, 매년 40만 명씩 이용

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고한 위치를 굳혔던 소셜 미디어가 불과 

몇 년 만에 이용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

지, 또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를 늘리면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행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 

동기[7]나 이용자의 정치 참여를 유발하는 매체로서 트

위터나 페이스북의 역할을 규명했다[8]. 정보 확산의 관

점에서 루머나 이슈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확

산되는지 밝힌 연구들은 있지만[9]. 실제 종사자들이 새

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확산에 성공했는지, 

또 공고한 자리를 지키던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를 잃게 

된 실패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로서 선도

적인 역할을 했던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의 실패 요

인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

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소셜 미디어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를 통해 한국에서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

인을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이나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이

드와 엘리슨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개인들이 자

신의 프로필을 기록해 놓고, 개개인이 SNS을 통해 연

결되어있는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며, SNS 이용

자들이 서로의 연결된 리스트를 보고 관계를 확장해 나

갈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정의한 바 있다[10].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학문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리즈와 슈메이커의 계층 모델에 주목했다

[11]. 계층 모델은 뉴스나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때 기

자 개인의 요인부터 조직의 관행, 조직의 정치적 성향

이나 조직 문화, 수용자나 광고주, 이익 집단 같은 미디

어 외적 요인, 이데올로기의 영향 등 여러 차원에서의 

영향을 설명했다. 이 연구는 인터뷰 자료를 질적인 방

법 외에 어절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떤 의미

를 내포하는지 찾아냄으로써 소셜 미디어의 성공과 실

패요인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셜 미디어의 확산

로저스는 한 사회에 뉴미디어가 도입되었을 때 어떻

게 확산되는지를 개혁확산 모델로 설명을 했다[12]. 그

는 뉴미디어가 도입되고 확산될 때 누가 뉴미디어를 먼

저 받아들이고, 누가 늦게 수용하는지 이용자의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기존 서비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서

비스가 이용자가 뉴미디어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개혁확산 모델은 뉴미디어 초기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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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자 등 이용자 중심의 확산 양상을 설명했지만 한 

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왜 정착하지 못했는가를 설

명하지 못한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용 동

기 및 만족도 등 이용자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

만, 뉴미디어의 확산 요인과 실패 요인을 찾기 위해서

는 이용자의 속성 외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리틀존은 한 사회에서 뉴미디어가 정착하려면 이용

자 측면에서 필요와 이용자의 새로운 서비스나 커뮤니

케이션 기술에 대한 욕구, 새로운 매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뉴미디어를 운용하는 조직,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13].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의 확산 요인과 실패 요인을 

규명하려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했

다[11][14].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은 뉴스나 프로그램 같

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의 관점

에서 살펴본 것이다. 여러 겹의 원으로 이루어진 계층 

모델의 제일 안쪽에는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이다. 기자

의 교육 수준이나 종교, 정치적인 성향, 인종 등이 사건

을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래 

계층 모델에서는 다음 단계로 미디어 관행을 언급했다. 

미디어 관행(media routine)이란 언론인들이 업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게이트키핑, 

출입처 제도, 역삼각형 관행 등을 들 수 있다[14]. 다음

으로 조직적 요인이 있는데,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나 

조직 문화 등이 뉴스 선택이나 기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직 외적 요인으로는 수용자, 광고

주, 시민단체 등이 있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

사에서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집단을 광고주라고 언급했다[15]. 계층 모델의 제일 바

깥쪽에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있다. 

이 연구는 계층 모델의 가장 안쪽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 요인이다. 이용자 요인은 새로운 미디

어를 이용하는 이용 동기를 의미하는데 소셜 미디어 이

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회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용한다고 응답했다[16]. 이용자 관점에서의 동기는 소

셜 콘텐츠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매체적 요인은 트위터가 140자로 글자 수를 

제한한다든지, 유튜브가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이동성

(mobility)의 특징이 있고, 개인과 개인의 연결성

(connectivity)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7].

정책적 요인은 뉴미디어를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주

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용 비용을 낮

추는 정책이 뉴미디어의 이용자들을 증가시키는데 기

여했다[18][19]. 궁극적으로 소셜 콘텐츠를 통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분해가 개인에게 이동하고, 개인들은 적극

적인 정보 제작 및 이용 분배자로서 역할이 충족될 때 

소셜 콘텐츠가 성공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셜 콘텐츠가 확산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구성원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렉한야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확산되는데 문

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아프리카 지방에 사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해 밝혔다[20]. 문화는 

혁신적인 기술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창의성이나 기술적 능력, 높은 

교육 수준이 혁신을 적용시키고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유행을 따라가도록 하는 입소문(word-of-mouth),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

운 미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친구나 동료 같은 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지방에 거주하는 175명의 사

업가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데 문화적인 가

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

공을 기준으로 본 소셜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단문을 통

해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매체이다. 이 연

구는 소셜 미디어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규명하는데 소

셜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트위터

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쳇, 카카오톡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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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간단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고유의 매체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체적 특성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이용 동기를 유발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에드워드는 인터넷 공간을 상호작용성을 중심으

로 구분했다[21]. 홈페이지 이용자들인 서로 의견을 활

발하게 주고받는지, 이용자들의 질문에 홈페이지 운영

자가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지를 상호작용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용자의 접근성’은 이용

자의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아리

엘과 아비다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성을 재개념화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매체적 특성

의 하나인 상호작용성을 이용자가 얼마나 다양한 반응

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는지로 정의했다

[22]. 즉, ‘좋아요’, ‘공유’, ‘추천’과 같이 기술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많은 표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

용을 이들은 사교성(sociability)로 정의하고, 소셜 미디

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상정했다.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

다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성이 높고, 성공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 이용자의 취향이나 욕구를 충

족시키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매체 상호작용성이 

중요하다고 봤다[21]. 

3. 계층모델로 본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실패 

요인

앞에서 유형화한 소셜 미디어에 따라 성공 요인과 실

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소셜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속성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셜 미디어의 내적 요인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

의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방적 미

디어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

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폐쇄적 미디어라면 이용

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힘들 것이다. 

외적 요인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관련 정책은 소셜 미디어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뉴미디어의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새로운 미디어의 대중

화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

문이다[23]. 사회적 측면은 그 사회의 문화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또래 집단 간의 동질성을 중시한

다든지, 유행을 따르는 성향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셜 미디어 유형별로 성

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층 모델

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계층 모델의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

인과 실패 요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소셜 미디어에 따라 계층 모델의 관점에서 본 소

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뉴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소셜 미디

의 확산과 실패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대상를 선

정하기 위해 분야와 연령, 경력을 고려했으며, 조사 대

상자를 스노우 볼링(snowballing) 방법을 통해 확보했

다.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8명이었고, 2017년 6월 초에

서 11월말까지 인터뷰를 실시했다[표 1]. 

인터뷰 대상자 성별,  연령대 분야
A 남, 30대 포털, 소셜 미디어

B 남, 40대 소셜 미디어

C 여, 30대 소셜 미디어

D 남, 30대 MCN

E 남, 30대 웹 프로그램

F 남, 30대 게임

G 남, 30대 디지털 미디어

H 남, 30대 게임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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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녹음을 했고, 녹취를 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인터뷰 질문지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셜 콘텐츠 서비스

의 생성, 확산, 진화, 쇠퇴>에 대한 것으로 소셜콘텐츠

서비스의 확산 및 성공 요인, 진화 요인, 쇠토 요인에 대

해 서비스 측면, 이용자 측면, 조직적 측면, 사회적 측

면, 정책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질문했다. 구체적으

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질문했

다. 다음으로 이용자 욕구에 부합해 가장 잘 변화한 서

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질문했다. 마지막으

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 자료에 대해 어절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했다. 어절분석은 국립국어원의 한마루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네트워크분석 프로그

램인 NodeXL을 이용했다. 

Ⅳ. 연구결과

1. 어절 분석을 통해 본 소셜 미디어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인터뷰 녹취록에 대한 어절 분석결과는 [표 2]와 같

다. 성공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페이스

북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를, 표출하는 도 자주 등장했는데, 소셜 미디어

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

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공 요인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도 자주 지적했다. 

실패한 요인으로는 싸이월드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싸이월드를 대표적인 실패 미디어로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중요한데, 전략을, 실패한 등의 단어를 통

해 싸이월드가 모바일 전환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했

다. 실패 요인을 말하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많이 

언급한 것은 이들 매체와 비교하면서 싸이월드의 실패

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주요 단어 빈도 주요 단어 빈도
페이스북 40 싸이월드 37

사람들이 29 모바일 24

많은 26 페이스북 23

동영상 22 중요한데 22

다른 16 카카오톡 17

문화가 15 전략을 16

표출하는 15 투자한 16

나를 14 실패한 15

표 2. 소셜 미디어 성공 요인․실패 요인 어절 분석 결과

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인터뷰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성공한 미

디어로 꼽았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가장 중요한 성

공 요인으로 ‘연결’을 언급했다. 이용자 간의 연결과 이

용자와 서비스의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1 계층 모델 관점에서 분석한 성공 요인

① 이용자 측면 : 연결을 통한 소셜 관계 충족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성공 요인을 이용자 측면

에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페이스북-연결-나를-표현하

는, 페이스북-연결-인기-상승요인로 이어졌고, 연결은 

연결-나를-표현로 이어져 페이스북이 여러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의 증가가 소

셜 미디어의 수익 창출과 명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만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를-표현, 

나를-사회로부터-인정받는 것과 카카오톡-다자간-상

호작용-가능한-것으로 연결되어 현장 전문가들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했다. 나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과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

러한 요인을 충족시키는 카카오톡이 성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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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용자 측면에서 본 성공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1]에 언급된 단어의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값

은 [표 5]와 같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단

어들과 직접 연결되는 빈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매개 중심성 값이 클수록 중요하게 언급되었음을 의미

한다. [표 5]를 보면, 페이스북이 연결성 7로 많은 단어

와 연결되었고, 184.00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 인기 순으로 나타났고, 영상, 사진, 나

를, 젊은 층, 메신저 순이었다.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페이스북 7 184.000

많은 2 130.000

사람들과 2 126,000

연결 2 120,000

인기 3 118.000

영상 2 90.000

사진 2 76.000

나를 4 62.000

젊은 층 2 60.000

메신저 4 41.000

표 3. 소셜 미디어 성공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② 매체적 측면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매체적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콘텐츠와 페이스북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해 중요

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이용자

와 매체간의 상호작용, 즉 매체 상호작용성(media 

interactivity)을 강조한 에드워드(Edwards, 2002)의 주

장처럼,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

나 많이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가 중요한다

는 의견이었다. 콘텐츠를 설명하는 단어는 많이 있는데, 

콘텐츠-맞춤형-이용, 콘텐츠-생산, 콘텐츠-자체, 콘텐

츠-페이스북-동영상-어필, 콘텐츠-인스타-페이스북으

로 연결되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 요인임을 언급한 것이다. 콘텐츠가 페이스북

과 연결된 것을 통해 페이스북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사용자-1차적-관계-형성, 페이스북-인스

타-콘텐츠-생산, 페이스북-동영상-라이브, 페이스북

-API로 연결되어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한 후 콘텐

츠를 생산하고, 동영상 라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을 성공 요인으로 지적했다.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사진이 올라가는 등 시너지 효

과를 봤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광고-자연스럽게-제공

으로 연결되어, 페이스북이 광고도 거부감 없이 제공하

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장보기-기능-추가, 카카오톡-

선물하기-기능, 카카오톡-연결-시너지로 연결되어 카

카오톡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

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등 시너지 효과를 냈다

고 했다. 싸이월드-감성적-서비스, 싸이월드-방문하기

로 연결되어 싸이월드가 처음 등장할 때에는 방문하기

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용자의 감성적인 부분에 어필

했다고 강조했다. 블로그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블로

그-심도있게-깊게-지식-공유로 연결되어 블로그가 다

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차별

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림 2]에 언급된 주요 단어에 대한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페이스북의 연결성이 8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콘텐츠 6이었다. 매개 중심성 값은 페이스북 

469,000, 콘텐츠 433.500으로 높아 이 두 단어가 매체적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제공, 정보, 서비스, 많은, 감성적의 매개 중심성

이 높았고, 싸이월드,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주요 단어

로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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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체적 측면에서 본 성공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페이스북 8 469.000

콘텐츠 6 433.500

제공 3 399.000

정보, 서비스 2 198.000

많은, 감성적 2 170.000

싸이월드 2 143.000

블로그 2 140.000

사용자 2 108.000

카카오톡 7 98.500

인스타 5 83.500

1차적, 동영상, 정서적, API 2 74.000

표 4. 소셜 미디어 성공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조직적 측면에서 성공 요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

과 페이스북-진화-성공요인, 페이스북-서비스-선점효

과, 카카오톡-선점효과로 연결되어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서비스를 선점한 것을 언급했다. 소셜

네트워크사이트인 페이스북이 자신의 소식과 사진을 

올리는 기능 중심에서 뉴스 아티클 제공, 맞춤형 동영

상 서비스 제공, 인스타그램과의 합병 등 끊임없이 진

화한 것에 주목했다. 페이스북-수익모델-좋음으로 연

결되어 페이스북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고 봤다. 카카오톡도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선점 효과를 

누린다고 했다. 

그림 3. 조직적 측면에서 본 성공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페이스북의 연결성이 4로 가장 많고, 매개 중심성 값

은 37.000으로 높았다. 진화, 서비스 순이었다. 선점효

과, 수익모델, 틈새의 매개 중심성은 9.000이었다.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페이스북 4 37.000

진화 3 17.000

서비스 2 16.000

선점효과, 수익모델, 틈새 2 9.000

표 5. 소셜 미디어 성공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2.2 계층 모델 관점에서 분석한 실패 요인

인터뷰 참여자들은 등장 초기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

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지적했다.

① 이용자 측면 : 이용자의 취향∙욕구 외면

이용자 측면에서 실패 요인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싸이월드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매개 중심성 

값도 가장 컸다(72.000). 싸이월드-폐쇄성-인맥-늘리는

데-한계에서 보듯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싸이월드의 폐

쇄성이 인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싸이월드-서비

스-계속-정지된-느낌으로 연결되어 싸이월드의 서비

스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러브스쿨-향수-불러일으키는

-사이트로 아이러브스쿨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옛날친

구-얼마든지-만날 수-있음과 같이 아이러브스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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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욕구나 변화된 취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

을 지적했다. ‘나’에 집중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는 사

회적 관계를 확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했고, 소셜 미디어 

운영자에게는 이용자를 늘리는데 제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다른 사례지만, 트위터는 메시지 서비스

의 확장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사회 변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기여 했지만, 사회에 관심 없

는 젊은 층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했다. 오프

라인에서 정치체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트위터

는 정치적인 매체로 인식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트위

터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다고 인터뷰 참여자는 설명

했다. 바로 가벼운 일상을 교환하며 소통하고 싶은 젊

은 층들이 지나치게 정치 미디어화된 트위터를 외면했

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사생활-침해-당했다고-생각, 페이스북-끊

음처럼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었

다고 생각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

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노출이

나 정보 공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만큼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운영

자는 향후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이용자 측면에서 본 실패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싸이월드 다음으로 서비

스, 아이러브스쿨, 폐쇄성이 33.000이었고, 인맥, 계속, 

향수가 24.000, 늘리는데, 정지된, 불러일으키는 13.000

이었다.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싸이월드 4 72.000

서비스, 아이러브스쿨, 폐쇄성 2 33.000

인맥, 계속, 향수 2 24.000

늘리는데, 정지된, 불러일으키는 2 13.000

표 6. 소셜 미디어 실패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② 매체적 측면 : 플랫폼으로서 한계

매체적 측면에서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분

석한 결과 확장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해 소셜 미디

어의 확장이 핵심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

면, 확장-태생적-한계, 확장-텍스트-트위터-140자단

문, 트위터-텍스트-140자 단문-시대-지나면서-발목을

-잡음으로 연결되어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에서 실패 요인을 찾았다. 트위터는 초기에

는 140자 단문으로 의견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지만,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흐

르면서 텍스트 중심의 정보 공유가 이용자들로부터 외

면을 받았다. 

카카오-플랫폼-확장-불가능이 연결되어 카카오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면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신저 서비스로서의 한

계를 인식한 카카오가 은행이나 택시, 드라이버 서비스 

등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확장 시킨 것은 긍정적이지

만,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비교했을 때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고민해야 할 점이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확장이 53.000으로 가

장 크고, 텍스트, 트위터, 140자 단문 순이었다.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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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체적 측면에서 본 실패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확장 4 53.000

텍스트 2 42.000

트위터 2 40.000

140자 단문 2 36.000

플랫폼, 지나면서 2 22.000

카카오, 태생적, 발목을 2 12.000

표 7. 소셜 미디어 실패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③ 조직적 측면 : 급변한 환경에 미대응

조직적 측면에서 실패 요인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모바일과 대응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했다. 모바일-

대응-늦었던, 모바일-변화-시대-당시로 모바일 시대

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직적 측면에서 

실패 요인으로 지적했다. 싸이월드-모바일-적응-못함. 

싸이월드-아이폰-모바일로 연결되어 특히 싸이월드가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변화에 

부적응한 것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싸이월드가 SK의 소유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SK텔

레콤-설득하지-못한-경영진-잘못으로 연결되어 조직

의 판단, 경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시 SK텔

레콤이 싸이월드을 인수한 후 2013년 결국 SK커뮤니케

이션즈는 싸이월드를 분사하고, 구조조정을 했다. 내부 

직원들은 대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싸이월드

의 확장에 장애가 됐다고 비판했다[24]. 

모바일-대응-늦었던-기술적-문제로 연결된 것을 통

해 인터넷 기반의 싸이월드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가 많

았다고 했다.

그림 6. 조직적 측면에서 본 실패 요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 값을 보면, 모바일이 연결성 6, 매개 중

심성 81.5000으로 가장 높고, 대응 연결성 4, 매개 중심

성 51.000으로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늦었던, 변

화가 각각 26.000, 기술적, 적응, 시대, 넘어가고 각각 

14.000으로 조직의 미흡한 대응을 강조했다.

주요 단어 Degree(연결성) 매개중심성

모바일 6 81.500

대응 4 51.500

늦었던, 변화 2 26.000

기술적, 적응, 시대, 넘어가고 2 14.000

표 8. 소셜 미디어 실패 요인 연결성과 매개 중심성 결과

Ⅴ.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 같

은 소셜 미디어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매체들이 사라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계층 모

델의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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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다.

계층 모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매체적 측면에서 얼마

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가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적응하

면서 꾸준히 진화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

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내 

소셜미디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 지능을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파악한 소셜 미디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

지 못한 다양한 요인을 밝혔다. 특히 계층 모델의 관점

에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성공과 실

패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어절 분석과 텍스트 분석

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일정이 맞지 않아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한 종

사자 중 몇 명을 인터뷰하지 못해 인터뷰 참여자의 수

가 적었다는 문제를 가진다. 연구 대상에 40대를 더 포

함시켰으면,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좀 더 많은 

인터뷰 참여자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소셜 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이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

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지면상 인터뷰 녹

취록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까지 한다

면 인터뷰 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공 요인과 실

패 요인을 찾았는데, 소셜 미디어 유형별로 한 개씩 택

해 계층 모델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원인을 분석

했다면 이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또 다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소셜 미디어의 생태계와 특성을 

좀 더 치밀하게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된 책을 쓰

기 위해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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